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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지방본부 산하 현장 지부순회 중


세 쌍둥이 출산 조합원에게 축하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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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1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규약규정 개정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이는 KT노동조합 15대 집행부의 출범에 맞춰 규약규정의 기존 편제를 다듬고, 중앙본부의 슬림화 및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담반 가동은 조합원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 질의항목 확정을 통한 설문조사 신속 시행으로 노동조합 15대 집행부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데 적극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또한 불필요한 결재과정을 줄이고 명확한 실, 처간 업무분장을 통해 중복된 직무로 인한 시간낭비를 없애 체계적인 지침에 따른 조직 내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규약·규정 전담반은 항목별 변경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앞서 김인관 위원장은 “15대 집행부는 조합원 수에 맞춰 조직 슬림화를 단행하는 등 출범과 동시에 과감한 쇄신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규약규정을 개정하여 어려운 시기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강남지방본부 산하 조직인 방배사옥을 방문하여 강남액세스운용센터 지부 현장 순회를 하던 중 최근 세쌍둥이를 출산한 강남액세스운용센터지부 송지수 조합원에게 축하금과 출산축하 선물을 전달하며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김인관 위원장은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자녀 넷을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노동조합 규약·규정 전담반 가동 


15대 집행부 방향성 및 현 실정 반영하여 체계화 작업





[제15 – 6호]


2024년 1월 16일(화)








